
중아황산소다 수요 꾸준
수입품 국산대체 힘입어 … 당분간 안정세 유지할 듯

중아황산소다의 국내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4년 국내 중아황산소다 수요는 9 3년대비 8 %정도 증가한 7 0 0 0여톤으로 최근

2 ~ 3년간 꾸준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따라 수요와 공급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염료용·폐수처리용·아크릴원료용·사진현상액 처리용·

농약원료용·식품첨가물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아황

산소다는 큰폭의 수요증가나 두드러진 신규 적용분야는 없

으나 수요의 자연증가와 안정적 공급으로 당분간 안정세를

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 

중아황산소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진현상액 제조기업

인 부흥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부흥

산업은 연간 6 5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 

부흥산업의 9 4년 중아황산소다 생산은 5 0 0 0여톤으로 9 3년대비 11.1% 증가해 수입물량의 상당부분

이 국산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수입제품이 국산 중아황산소다에 비해 비싸고,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중아황산소다의 특성으로

인해 국산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업자들의 채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

된다. 

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수입품에 대한 수요업계의 불안감이 적기에 실수요 기업에

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국산제품에 대한 사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. 

이에따라 의약품용 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중아황산소다를 일본, 독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으

며 중국으로부터 폐수처리용 등 저가의 중아황산소다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한편, 중아황산소다와 용도가 비슷한 아황산소다의 9 4년 생산실적은 7 5 0톤으로 9 5년대비 7 %가량

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. 

아황산소다는 탈염소용·피혁처리용·펄프표백제용·보일러청관제용등에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유일

하게 부흥산업이 연간 1 2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량의 P L A N T공정에서 부산물로 아황산소다가 생성되고 있어 국내

제품에 비해 절반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품질은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

한편, 중아황산소다는 K g당 4 0 0원선에 거래되고, 아황산소다는 K g당 5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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